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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미디어(SNS)가 보편화되어 개인 방송 채널이 증가하면서 거짓 정보를 언론 보도 형식으로 위장한 가짜뉴스

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것이다. 최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가짜뉴스를 자동

으로 탐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 탐지 모델 개발을 위해 설계한 메타 데이터

체계에 따른 가짜뉴스의 분류가 가짜뉴스 탐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Ⅰ. 서 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 형식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를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가짜뉴스를

정보 형태에 따라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텍스트로 구분하며 정보

성격에 따라 허위정보, 거짓 정보, 오인정보, 패러디, 루머로 분류한

다[1]. 가짜뉴스 탐지 방법은 크게 비기술적 방법, 기술적 방법, 하이

브리드 방법으로 분류한다[2].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가짜뉴스 탐지 방법인 딥러닝 기반 가짜뉴

스 탐지 모델의 성능과 뉴스 데이터의 카테고리 분류의 관계 (뉴스

카테고리가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 를 LSTM(Long Short-Term

Model) [3] 기반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Ⅱ. 본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의 가짜뉴스를 콘텐츠 또는 맥락을

기반으로 검출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뉴스 데이

터를 분류하기 위해 정립한 메타 데이터 체계[4]를 바탕으로

Kaggle[5]의 뉴스 데이터를 분류하여 뉴스 데이터의 분류가 딥러닝

기반 가짜뉴스 탐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립

한 메타 데이터 체계는 미디어에 공통이고 필수적인 메타 데이터 요

소와 미디어 특화되고 선택적인 메타 데이터 요소로 구분하였고 공

통적인 메타 데이터 요소는 카테고리, 제목, 본문 또는 콘텐츠에 해당

하는 내용 또는 링크, 뉴스 게재 일자, 뉴스 게시자, 출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 탐지 모델을 개발 및 활용할 때 뉴스 데이

터를 메타 데이터 중 공통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험을 진

행하였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메타 데이터의 공통요소 중 카테고리

요소가 가짜뉴스 탐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실험

에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은 심층 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중 하나인 LSTM 네트워크로 구성하였고, 학습 및 테스

트용 뉴스 데이터는 Kaggle의 뉴스 데이터 셋에서 진짜뉴스

21,417개와 가짜뉴스 23,481개를 추출하여 사용되었다. 검증용 뉴

스 데이터는 학습용 뉴스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한다. 사용된

Kaggle의 뉴스 데이터는 제목, 본문, 카테고리, 그리고 게시일자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카테고리 상관없이 진짜뉴스 데이터 5,000개

와 가짜뉴스 데이터 5,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10,000

개의 뉴스 데이터는 'news'로 분류된 데이터가 4,516개,

'worldnews'로 분류된 데이터가 2,410개, 'politics'로 분류된

데이터가 1,469개, 'left-news'로 분류된 데이터가 942개,

'government News'로 분류된 데이터가 330개, 'middle-east'

로 분류된 데이터가 171개, 'us_news'로 분류된 데이터가 162개

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학습 데이터 8,000개와 테스트

데이터 2,000개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

터의 20%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림 1. 카테고리 분류가 없는 뉴스 활용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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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실험에서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한 진짜뉴스 데이터

5,000개와 가짜뉴스 데이터 5,0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10,000개의 뉴스 데이터는 'news'로 분류된 데이터로만 구성하였

다. 첫 번째 실험과 같은 비율로 데이터를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

으며 두 가지 실험 모두 5번의 epoch를 반복하여 학습하였다.

그림 1은 카테고리를 분류하지 않은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카테

고리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한 첫 번째 실험 결과

(그림 1)를 보면 테스트 데이터는 epoch를 반복할수록 학습 정확도

는 증가하나 검증 데이터는 정확도가 0.98을 넘지 않고 유지된다.

동일 카테고리에 속한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한 결과는 그

림 2와 같다. 여러 카테고리에 속한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한

결과보다 동일 카테고리에 속한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험이

가짜뉴스 탐색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

그림 2. 동일 카테고리로 분류된 뉴스 활용 학습 결과.

카테고리가 다른 뉴스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 결과(그림 1)와 달리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된 뉴스 데이터를 이용한 두 번째 실험 결과

(그림 2)를 보면 테스트 데이터는 epoch를 반복할수록 학습 정확도

와 검증 정확도가 모두 증가한다.

학습된 두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테스트를 하면 첫 번째 학

습 모델의 가짜뉴스 탐지 정확도는 47.36%, 두 번째 학습 모델의 가짜

뉴스 탐지 정확도는 98.68%이다. 테스트에사용된 2,000개의뉴스데이

터는 'news' 카테고리데이터가 594개, 'worldnews' 카테고리데이터가

469개, 'politics' 카테고리데이터가 367개, 'left-news' 카테고리데이터

가 359개, 'government News' 카테고리데이터가 150개, 'middle-east'

카테고리데이터가 31개, 'us_news' 카테고리데이터 30개로이루어졌다.

그러나학습에사용된 10,000개의뉴스데이터중 4,516개가 'news' 카테

고리에 해당되어 테스트 시 가짜뉴스 탐지의 정확도가 낮았다.

실험 결과 학습 데이터를 세부 카테고리로 분류하지 않고 학습시킨

가짜뉴스 탐지 모델은 다양한 뉴스 데이터에 대해 가짜뉴스를 탐지할

때 정확도가 낮았다. 실험 결과로부터 유사한 특징(예: 카테고리)을 가

지는 뉴스 데이터로 학습시킨 가짜뉴스 탐지 모델에 동일한 카테고리

에 속한 뉴스에 대해서만 뉴스의 진위를 판단할 때 정확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인공지능 모델은 설계 시 설정한 조건 범위 및 지식의 범위 내에서

만 잘 동작하는데 모델이 작동하도록 설계 또는 고려되지 않은 경우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델의 정확도가 낮아지는데 이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의 지식 한계[6]를 식별하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짜뉴스 탐지 모델 개발을 위해 정립한 메타 데이터

체계에 따른 가짜뉴스의 카테고리 분류가 가짜뉴스 탐지 모델의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짜뉴스가 다양한 미디어 기반으로 생

성되고 있어 가짜뉴스를 분류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 체계가 요구되며

메타 데이터의 카테고리와 인공지능 모델의 지식 한계가 가짜뉴스 탐

지 모델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위해서 뉴스 데이터를 카

테고리 분류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가짜뉴스 탐지 모델과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한 뉴스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가짜뉴스 탐지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였고 카테고리별 가짜뉴스 탐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짜뉴스 탐지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뉴스를 메타 데이터 체계에

따른 올바른 분류가 가짜뉴스 탐지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뉴스 데이터의 자동 분류 기능이 요구되며 인공지능 모델의 지식

한계를 규정하고 지식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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